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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2. 13.(금) 10:00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 관세청, 해외여행객 대상 외국환 신고 규정 안내 및 준수 당부
 - 미신고 시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밀반출 359 138 509 154 617 431 684 472 637 2,234 2,806 3,429

밀반입 10 5 28 21 61 33 67 183 54 92 220 334

합  계 369 143 537 175 678 464 751 655 691 2,326 3,026 3,763

     < 외화 밀반출입 단속 현황 >         (단위 : 건, 억원)

1. 신고 대상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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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방법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

(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외화신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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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휴대품 신고서 > < 여행자 세관신고 APP 화면 >

3. 미신고 시 제재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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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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